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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애완동물애완동물애완동물애완동물 절도절도절도절도 및및및및 학대에학대에학대에학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처벌을처벌을처벌을처벌을 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 법안에법안에법안에법안에 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서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신의 것이 아닌 개, 고양이 또는 기타 애완동물을 훔치고, 해를 

가하고 또는 이동시키려한 사람들에 대해 최고 벌금을 200 달러에서 1,000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많은 뉴욕주민들에게 애완동물은 가족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애완동물 

절도는 특별히 비정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개, 고양이 

및 기타 동물들을 훔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러한 범죄를 

엄중 단속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활동을 위해 법안의 발의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최고 형벌은 개목걸이 또는 신분증을 없애버리는 사람, 잡혀 있거나 끌고가거나 또는 

입마개를 제대로 씌운 상태에서 애완동물을 유인하거나 붙잡고 있거나 학대하는 사람 또는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동물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1970년 이후로 벌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형벌 방침은 현재의 최고 200 달러 및/또는 6개월 수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Mark Grisant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주민들이 애완동물을 도난 당하는 등 

큰 상심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줄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으로 이러한 잠재적인 절도 행위가 

근절되고 동물들이 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힘을 합쳐 이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애완동물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면서 제 주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법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teve Otis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바람은 처벌 강화로 동물 절도 건수가 줄어들고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뒤따른 잔인함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로부터 애완동물을 절도를 

막는 것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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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C(American Kennel Club)에 따르면 2013년 애완동물 절도 건수가 590건이 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절도 건수보다 31% 증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대 벌금 한도를 높여 

애완동물 절도 행위를 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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